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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현대조직은 급격한 사회변천과 과학, 의학기술의 발달 및 

정보통신의 발달로 그 역할과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전

문직에 대한 기대도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아상이 확립되어야 하며, 조직

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조직 내의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필

요하다(Jeoun, 2003). 조직의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구성원 간 

혹은 조직 상호간 관계의 효율성에 따라 성과의 차이가 크므

로 조직 구성과 그 운영방법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Kim, 2005). 조직의 수와 규모가 계속적

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오늘날 조직에 관한 연구는 다각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Jeoun, 

2003). 간호조직에 있어 최근 2-3년 전부터 진행되기 시작한 

간호사들의 조직몰입과 관련된 연구는 조직몰입이 간호사들에

게 동기를 부여하고 이직율을 감소시키며, 업무수행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직무몰입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Lee, 2008). 조직몰입은 근무하고 있는 조직의 

목표와 가치 추구에 대한 강한 긍정적 믿음을 기초로 하여 

개인과 조직 모두에게 유익하므로 조직유효성의 유효한 지표

가 되는 조직몰입 정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Park & Kim, 

2010). 조직 내 개인의 성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구성원 

개개인이 조직에 강하게 몰입하고 헌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면서, 실무 현장의 관리자들이 조직 생활에서 

경험하는 구성원 개개인의 감정을 주요한 주제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Suh & Kim, 2004). 감정조절은 자신의 긍정적, 부정

적 감정 혹은 감정 표현을 어떤 방법으로든 변화시켜 상황에 

전략적으로 대처하는 것(Han et al., 2008)으로, 대인관계를 통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은 고객의 우호적인 감정을 유

도하기 위해서 조직 구성원의 감정 표현에 대한 일정 기준의 

마련과 이를 요구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Yun, Kim, & Kim, 

2000).

표현하는 감정은 본인의 감정과 일치할 수도 있지만, 그렇

지 않은 경우도 있다. 실제 감정과 표현하는 감정이 불일치 

할 경우 조직구성원의 개인적 정체성에 혼란을 야기하게 되

고 그 결과 조직구성원의 감정적 소진을 초래하고, 직무불만

족을 높이게 된다(Morris & Feldman, 1996). 부정적 감정을 

잘 조절하는 능력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유지시킨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며, 부정적 감정조절의 적절한 관리는 개인 혹은 

조직 목표달성에 도움이 된다(Zeman & Shipman, 1997).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는 상황에서 정서표현을 억제하

는 것은 라포나 친밀감의 감소, 상호작용에 대한 부정적인 감

정 등 사회적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Butler et al., 

2003). 내면의 감정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정서억제는 필연

적으로 내적 경험과 외적 표현 사이의 불일치를 수반하게 되

며, 이러한 불일치는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쳐 사람들과 친밀한 대인관계를 맺지 못하고, 자신에 대

해 부정적 태도를 가질 수 있다(Suh & Kim,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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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부정적 감정조절과 정서억제는 병원간호사로 하

여금 자신이 속해 있는 조직에 몰입하는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이들의 직무만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대상자와의 상호작용이 빈번한 간호사들에게 있어 간

호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부정적 감정을 적절히 조절

하는 것이 중요하다(Suh & Kim, 2004)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조직성장은 물론 병원간호사의 이직과 관련 있는 조직몰입에 

병원간호사의 부정적 감정조절과 정서억제가 어떤 영향을 미

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제까지 병

원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조직몰입에 대한 연구는 주로 직무

만족과 조직몰입관계(Lee, 2007; You & Son, 2009), 직무만족

과 직무스트레스 및 내부마케팅(Park & Kim, 2010), 임파워먼

트와 조직몰입(Koh, 2004)에 관한 것 등으로, 병원간호사의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되는 부정적 감

정조절과 정서억제를 포함한 분석적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병원간호사의 수급이 어렵고 이들의 잦은 이직으로 인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오늘의 상황에서 병원간호사가 경험하

는 부정적 감정조절과 정서억제, 직무만족이 이들의 조직몰입

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

다. 이에 본 연구는 병원간호사들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경험

하게 되는 부정적 감정조절, 정서억제, 직무만족 및 개인적 

특성들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병원간호사의 조직에 대한 몰입을 증진시킬 수 있는 요

인을 확인함으로서 조직의 성과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병원간호사의 부정적 감정조절, 정서억제, 직무

만족이 조직몰입에 대한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구체

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한다.

• 대상자의 부정적 감정조절, 정서억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정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부정적 감정조절, 정서

억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부정적 감정조절, 정서억제,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조직몰입 영향 요인을 파악한다.

용어의 정의

• 부정적 감정조절 : 감정조절은 정서를 유발하는 사회적 상

황에서 자신이 바라는 결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이 갖는 

능력과 기술이며, 환경적 스트레스나 갈등에 대하여 개인이 

정서적인 자극이나 촉진의 정도를 조절하는 능력을 의미하

며(Suh & Kim, 2004), 본 연구에서는 Suh와 Kim (2004)이 

개발한 18문항으로 구성된 부정적 감정조절 도구를 사용하

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 정서억제 : 어떤 정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의 표현을 의식적

으로 억제하는 과정으로서, 단순히 표현의 부재가 아니라 

표현을 억제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으로(Gross & Levenson, 

1997), 본 연구에서는 Gross와 John (2003)이 개발한 정서조

절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 직무만족 : 조직구성원이 소속되어 있는 조직의 직무에 대

하여 개인의 신념, 가치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다르게 지니

고 있는 태도(Kwon & Park, 2010)로, 본 연구에서는 Torres 

(1988)가 개발한 26문항의 어의구별 척도를 Choi (1997)가 

20문항의 총화평정 척도로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 조직몰입 : 개인이 조직의 목표와 가치에 대해 동일화하고 

내재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직에 대한 긍정적이고 우

호적인 감정(Mowday, Porter, & Steers, 1979)으로, 본 연구

에서는 Mowday 등(1979)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일개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병원간호사들의 부정

적 감정조절, 정서억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간의 관계를 알

아보고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기 위한 횡

단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임의표출로 서울시내 소재 I 대학병원

에 근무하고 있는 병원간호사를 모집단으로 하여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설문참여에 동의한 내ㆍ외과 병동, 중환자, 

응급실 간호사 161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자가보고 하

게 한 후 회수하였으나, 설문의 내용이 충실하지 못한 6부를 

제외한 155부를 최종분석에 이용하였다. 표본 수는 Ahn, Ryu

와 Park (2002)이 개발한 상관관계 연구 시 표본수를 추출하

는 공식을 이용하여 유의수준(α)=.05, 상관계수=.30, 검정력

(power)=.80으로 산출한 85명을 충족하였으므로 적절한 표본

수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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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도구

z 인구사회학적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선행연구들(Koh, 2004; Park & Kim, 

2010)을 고찰하여 선택하였으며 연령, 결혼상태, 학력, 종교, 직

위, 총 임상경력, 현부서 임상경력, 근무부서 등이 포함되었다.

z 부정적 감정조절 

부정적 감정조절을 측정하기 위하여 Suh와 Kim (2004)이 

개발한 18문항으로 구성된 부정적 감정조절 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2개의 하부영역 즉 지지적 감정조절 

문항, 회피적 감정조절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ʻ전혀 그렇지 않다ʼ 1점에서 ʻ매우 그렇다ʼ 
4점으로 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감정조절을 잘 하는 것

을 의미하며,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71이었

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 α=.67이었다.

z 정서억제

정서억제를 측정하기 위하여 Gross와 John (2003)이 개발한 

정서조절 척도를 Lee와 Suh (2009)가 번안한 도구 중 정서억

제에 관한 4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Likert 4점 척도로 

‘ʻ전혀 그렇지 않다ʼ 1점에서 ʻ매우 그렇다ʼ 4점으로 배점하였

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억제를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Lee와 Suh (2009)의 연구에서는 Cronbach α

=.7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 α=.65이었다.

z 직무만족

직무만족을 측정하기 위하여 Torres (1988)가 개발한 26문

항의 어의구별 척도를 Choi (1997)가 20문항의 총화평정 척도

로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Likert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ʼ 1점에서 ʻ매우 그렇다ʼ 4점으로 배점하였으

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83이었으며 Choi (2004)의 

연구에서는 Cronbach α=.84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α

=.79이었다.

z 조직몰입

조직몰입을 측정하기 위하여 Mowday 등(1979)이 개발한 도

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15문항의 Likert 4점 척도로 ʻ전
혀 그렇지 않다ʼ 1점에서 ʻ매우 그렇다ʼ 4점으로 배점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조직몰입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같은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Park과 Kim (2010)의 

연구에서는 Cronbach α=.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 α

=.93이었다.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0년 10월1일부터 10월9일까

지로, 500병상 이상인 서울 소재 I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간호

사를 전수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자가 직접 해당 병원의 간

호부(과)장과 간호부의 교육 팀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후 승

인을 받고, 해당 병원의 수간호사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

고 협조를 구하였다. 인수인계 시간을 이용해 연구대상자인 

간호사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서

면 동의서를 받았다. 서면 동의서를 작성 한 간호사를 대상으

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자가보고 하게 한 후 회수하였다. 연구

가 진행되는 동안 대상자들이 거부하거나 원하지 않을 경우 

설문참여를 하지 않을 수 있음을 강조하여 설명하였다. 총 

161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전원 회수하였으나, 최

종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는 설문의 내용이 충실하지 못한 6

부를 제외한 155부였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부정적 감정조절, 정서억

제,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정도는 실수,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

차를 구하였으며,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부정적 감정조

절, 정서억제,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정도의 차이는 t-test, 

ANOVA로, 사후검정으로 Scheffe's test를 실시하였다. 각 독립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하

였고,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단계적 다중회

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직무관련 특성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28.8세로 25-29세가 44.6%로 가장 많

았고 24세 이하 20.6%, 30-34세 17.4%, 35세 이상이 17.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혼이 24.5%, 미혼이 75.5%였고, 교

육수준은 3년제 대학 졸업자가 61.9%, 4년제 대학 31.6%, 대

학원 재학이상이 6.5%로 3년제 대학졸업이 가장 많았다. 종교

는 있는 경우가 56.8%, 없는 경우가 43.2%이었으며, 직급은 

일반간호사가 85.8%, 주임간호사 가 14.2%였다. 병원 총 경력

은 평균 6.77년으로 2년 미만이 20.0%, 2-7년 미만이 41.9%, 

7년 이상이 38.1%이었으며, 현부서 경력은 평균 4.11년으로 2

년 미만이 29.7%, 2-7년 미만이 51.0%, 7년 이상이 19.3%였

고, 근무부서는 내과병동이 38.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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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rrelations of Negative Emotion, Emotion Suppression,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Negative emotion Emotion suppression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Negative emotion 1.000

Emotion suppression  .028
(p=.726) 1.000

Job satisfaction  .394
(p<.001)

 .079
(p=.331) 1.000

Organizational commitment  .393
(p<.001)

 .155
(p=.054)

 .722
(p<.001) 1.000

Table 4. Predictors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Variables B SE β t p Adj. R2 F p

Constant
Job satisfaction
Position
Total clinical career
Negative emotion

-.843
.970
.269

-9.42E-02
.280

.346

.097

.073

.034

.126

.604

.230
-.171
.129

-2.434
10.016
 3.683
-2.804
 2.222

 .016
<.001
<.001
 .006
 .028

.518

.536

.554

.566

51.116 <.001

다(Table 1).

부정적 감정조절, 정서억제,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

대상자의 부정적 감정조절, 정서억제, 직무만족 및 조직몰

입 정도는 Table 2와 같다. 부정적 감정조절은 총 4점 만점에 

평균 2.8±0.3점이며 하부영역인 지지적 감정조절은 2.9±0.2점, 

회피적 감정조절은 2.7±0.2점이었다. 정서억제는 총 4점 만점

에 평균 2.5±0.3점, 직무만족은 총 4점 만점에 평균 2.4±0.2점, 

조직몰입은 총 4점 만점에 평균 2.4±0.4점으로 나타났다.

Table 2. Level of Negative Emotion, Emotion Suppression,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Variables Minimum Maximum
Item

Mean SD

Negative emotion 2.1 3.4 2.8 0.3
  Supportive emotion 2.0 3.7 2.9 0.2
  Evasive emotion 1.8 3.3 2.7 0.2
Emotion suppression 1.7 3.2 2.5 0.3
Job satisfaction 1.7 2.9 2.4 0.2
Organizational commitment 1.0 3.2 2.4 0.4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직무관련 특성에 따른 부정적 

감정조절, 정서억제,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의 차이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직무관련 특성에 따른 부정적 감정조

절, 정서억제,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의 차이는 Table 1과 같

다. 부정적 감정조절의 경우 현 부서경력이 2년 미만인 사람

이 2-7년 미만인 사람보다(F=5.56, p=.005) 부정적 감정조절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정서억제는 대학원 졸업

자가 4년 졸업자보다(F=3.48, p=.033) 정서억제 수준이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직무만족은 연령이 35세 이상인 사람

이 25-29세인 사람보다(F=5.33, p=.002), 대학원 재학이상인자

가 4년제 졸업자보다(F=5.27, p=.006), 종교가 있는 사람이 없

는 사람보다(t=2.05, p=.042), 주임간호사가 일반간호사보다

(t=-2.94, p=.004), 총 병원 경력이 2년 미만인 사람이 2-7년 

미만인 사람보다(F=4.43, p=.013), 현 부서경력이 2년 미만인 

사람이 7년 이상인 사람보다(F=4.47, p=.013), 근무부서가 응

급실인 사람이 중환자실인 사람보다(F=3.80, p=.011) 직무만족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조직몰입 연령이 35세 

이상인 사람이 30-34세인 사람보다(F=7.59, p<.001), 주임간호

가 일반간호사보다(t=-4.01, p<.001), 대학원 이상 졸업자가 4

년제 졸업자보다(F=3.97, p=.021), 총 병원 경력이 2년 미만인 

사람이 2-7년 미만인 사람보다(F=5.09, p=.007), 현 부서 경력

이 2년 미만인 사람이 7면 이상인 사람보다(F=6.71, p=.002), 

근무부서가 응급실인 사람이 중환자실인 사람보다(F=5.12, p= 

.002) 조직몰입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부정적 감정조절, 정서억제,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 

간의 관계

대상자의 부정적 감정조절, 정서억제, 직무만족 및 조직몰

입 간의 관계는 Table 3과 같다. 조직몰입은 부정적 감정조절

(r=.393, p<.001), 직무만족(r=.722,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

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부정적 감정조절과 직무만족

(r=.394, p<.001)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조직몰입에 대한 예측변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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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기 전에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진단

한 결과, 상관계수가 -0.03～0.72로 0.8이상인 설명변수가 없

어 예측변인들이 독립적임이 확인되었으며, 공차한계가 0.1 

이하이고 VIF (Variance Inflation Factor)가 10 이상인 문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변량 분석에서 부정적 감정조절, 직

무만족 및 조직몰입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던 변수들(연령, 

직위, 교육수준, 총 병원경력, 현 부서경력, 근무부서)을 독립

변수로 조직몰입을 종속변수로 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는데, 직위, 교육수준, 근무부서는 더미 변수로 전환한 후 

포함시켰다. 그 결과, 직무만족이 조직몰입에 가장 강력한 영

향요인으로 51.8%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직위, 총 병원경력, 

부정적 감정조절을 포함하여 전체 설명력은 56.6%로 나타났

다(Table 4).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병원간호사의 부정적 감정조절, 정서억제,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을 파악함은 물론 이들 간의 관계를 규

명하고 조직몰입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병원간호사의 

조직몰입 정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

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부정적 감정조절과 정서억제는 가능한 점수범

위에서 중간정도의 점수를 나타내, 동일한 도구로 백화점 판

매원의 부정적 감정조절을 조사한 Suh와 Kim (2004)의 연구

결과에서 중간 정도의 점수를 보인 결과와 유사한 것이지만, 

정서억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와 Shh (2009)의 연구에

서 평균 이하로 나온 결과와는 상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러나 적용 대상자가 다르고 특히 병원간호사를 대상으로 동

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부정적 감정조절과 정서억제를 측정한 

연구결과를 찾을 수 없어 직접 비교를 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정적 감정조절 측정도구의 신

뢰도가 낮아 본 연구결과를 일반적으로 적용할 때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병원간호사의 부정적 감정조절정도

와 정서억제 정도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향후 연구에

서 실무현장에 있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이들 변수들을 포

함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또한 중간 정도의 점수를 나타내었으며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결과들과 유사하였다(Park & Kim, 2010; 

Sung & Cho, 2010). 이러한 결과는 부정적 감정조절이 직무

만족, 조직몰입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

맥상통하는 것으로, 대상자의 부정적 감정조절 수준이 중간정

도이기 때문에 이들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또한 같은 수준

인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병원 간호사의 직무만족 및 조

직몰입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들의 부정적 

감정조절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직무관련 특성에 따른 부정적 감정조절, 정서억제,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의 차이에서 부정적 감정조절의 경우 

현 부서경력이 2년 미만인 사람이 2-7년 미만인 사람보다 부

정적 감정조절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백화점 판

매원을 대상으로 한 Suh와 Kim (2004)의 연구에서 판매경력

에 따라 부정적 감정조절 사용에 차이가 있다는 결과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Suh와 Kim (2004)은 판매원이 

고객과의 상호작용과정에서 경험하는 부정적 감정을 조절하는 

전략은 판매원의 개인적 성향과 부정적 감정유형에 따라 달

라지며, 이러한 결과는 판매원 선발과정에서의 전략적 시사점

을 제공하는 것이라 하였다. 따라서, 병원에서 신규 간호사 

채용 시 간호사의 개인적 성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병원

간호사가 근무하는 동안 대상자와의 관계에서 어떤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병원

간호사들이 부정적 감정경험 시 긍정적 방향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정서

억제는 대학원 이상인 사람이 4년제 졸업자보다 정서억제 수

준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와 Suh 

(2009)의 연구에서 개인의 성격에 따라 정서억제의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는 상이한 것이다. Lee와 Suh (2009)

는 우리나라의 경우 정서의 억제가 문화적 전통과 규범에 부

합하는 것이므로 사회의 준거와 규칙을 잘 따르는 성향의 사

람들이 정서억제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우리나

라에서는 내적 감정의 표현을 억제해왔을 뿐만 아니라, 자신

의 욕구를 억누르고 인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통적 믿

음이 존재하므로(Choi & Kim, 2001), 문화적 규범을 잘 지키

고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정서억제를 많이 할 가능성이 

높다(Lee & Suh, 2009). 정서억제가 ‘건강하지 못한’ 정서조

절 전략(John & Gross, 2004)이며, 상황적 요구에 맞게 자신

의 감정을 유연하게 표현 또는 억제하는 능력이 2년 후의 적응

수준을 예측한다(Bonnano, Papa, O'Neill, Westphal, & Coifman, 

2004)는 것을 볼 때, 병원간호사의 정서억제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으로 판단된다. 직무만족은 연

령이 35세 이상인 사람, 대학원 이상인 사람, 책임간호사, 총 

병원경력과 현부서 경력인 2년 미만인 사람과 응급실에 근무

하는 경우 다른 사람에 비해 직무만족이 높았다. 조직몰입은 

연령이 35세 이상인 사람, 책임간호사, 총 병원경력과 현 부

서 경력이 2년 미만인 사람과 응급실에 근무하는 사람이 조

직몰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증가하고 직위

가 높을수록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정도가 높았다는 선행연구 

결과들(Koh, 2004; You & Son, 2009)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

러한 결과는 직위가 낮은 경우 여러 중요 사항에 대한 좋은 아

이디어가 있다 할지라도 의사결정권이나 참여권이 제한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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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직위가 높은 간호사는 직위에 따른 권한과 자율성이 커

지므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이 높아지는 것이라 사료된다.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부정적 감정조절 수준

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Suh와 Kim (2004)의 연구에서 부정적 감정조절은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결과를 지지하는 것

이다. Stewart (1997)는 조직구성원의 정서가 조직자본이 될 

수 있으며 조직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으

로 구성원의 정서를 잘 관리하는 것은 조직의 성장과 생존의 

필수조건이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병원간호사가 자신의 

부정적 감정조절 수준을 높임으로서 직무에 만족할 수 있도

록 병원 당국은 이들을 위한 부정적 감정조절의 효과적인 관

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

한 직무만족이 높을수록 조직몰입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You와 Son (2009)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직무만족도는 개인의 업무변화에 따라 수시로 달라지는 

경향이 있어, 최근에는 주로 조직몰입의 선행요인으로 다루어

지고 있다(Liou, 2008; You & Son, 2009)는 것을 볼 때, 병원

간호사의 조직몰입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의 직무만족

을 먼저 높여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병원간호사의 조직

몰입을 설명하는 변수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직무만족, 

직위, 총 병원 경력, 부정적 감정조절 순으로 나타났으며, 조

직몰입에 미치는 설명력은 56.6%로 직무만족, 내부마케팅, 연

령의 변수로 나타난 Park과 Kim (2010)의 연구결과와 직무만

족도, 사회적 지지, 직장-가정갈등, 연령의 순으로 나타난 You

와 Son (2009)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유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직무만족이 조직몰입을 가장 잘 예측한다는 것을 시

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병원간호사의 조직몰입에 이

전에 다루어지지 않은 개인의 정서적 요인인 부정적 감정조

절이 하나의 영향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병원간호사의 조직몰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들의 

직무만족을 높여주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직무만족

과 관련된 변인들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결과를 바

탕으로 볼 때 병원간호사들의 조직몰입에 가장 강력한 영향

요인은 직무만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병원간호사의 조직몰

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의 직무만족을 높이는 것이 필요

하며 부정적 감정조절 도한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새롭게 밝

혀졌으므로 병원간호사가 부정적 감정조절을 잘 할 수 있도

록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결론 및 제언

간호사의 질적 간호수행은 간호사가 병원의 구조적, 행정적 

환경에의 숙달과 충분한 임상경험을 통하여 조직에 몰입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임상에서의 우수한 간호사의 확보 및 

관리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관리방안을 위한 

지표 중 하나가 조직몰입이다. 본 연구는 병원간호사의 부정

적 감정조절, 정서억제,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조직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시도

되었다. 본 연구결과에서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직무만족, 직위, 총 병원경력 및 부정적 감정조절로 나타났으

며 가장 강력한 영향요인은 직무만족이었다. 따라서 병원간호

사의 조직몰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의 직무만족을 높여주

는 것이 우선 시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이들의 이직율도 줄

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들의 정서 요인인 부정

적 감정조절 또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으로 간호사들이 어

려운 문제에 부딪쳤을 때 문제를 파악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상사의 배려와 지지가 필요하며 동료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병원 내 교육활동프로그램 운영

을 통해 조직몰입을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서

억제는 직무만족이나 조직몰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반복연구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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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 of Negative Emotion, Emotion Suppression, 
and Job Satisfaction to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Hospital N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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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among negative emotion, emotion 
suppression,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Hospital Nurses. Method: The participants were 155 
registered nurses working in 1 hospital in Seoul. Data were obtained by self-report questionnaires. Data were 
collected from October 1 through October 9, 2010. Data were analyzed using frequency and percentage, t-test, 
ANOVA and Scheffe's test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Result: The influencing factors for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hospital nurses were job satisfaction, position, total clinical career, and negative emotion. These 
variables explained 56.6% of the variance of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Conclusion: These results indicate that 
improving job satisfaction is the best way to enhance nurses'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hus, a need to 
improve the job satisfaction of hospital n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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